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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요약] 

대강절은 성탄을 앞둔 축제의 준비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계절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첫 오심을 ‘약속대로 한 번 오신 주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는 소망의 근거로 붙잡습니다. 이사야 40 장은 심판 

이후에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소명을 통해 우리를 위로와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강하신 주께서 목자처럼 우리를 품고 

인도하십니다. 이번 대강절에 우리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의지하여 왕의 대로를 준비하며 

재림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해야 겠습니다.  

  

 

설교에서 들었던 아래 단락들을 다시 읽고 질문에 대한 생각들을 나눠봅시다. 

1) ... 여기서 성탄절에 하고자 한 것은 예수님의 생신잔치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첫번째 오신 사건을 말하는 것은, 그들의 

주관심사, 즉 두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일종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 보십시오. 

구약 선지자들의 약속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한 번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서, 두번째도 

약속대로 반드시 오시지 않겠습니까?”라는 믿음의 근거라는 말입니다. 약속대로 한 번 오셨으니, 다시 오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성탄의 메시지는, 박해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교회의 성탄절이란 크리스마스라는 날 자체보다 그 날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로서 우리는 해마다 ‘기다림’의 의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맞으며 내가 이 계절에 부여했던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내가 가지고 있는 성탄절의 의미에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계속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도 생각해 봅시다. 

 

2) ...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풀과 꽃을 태워버릴 수 있는 분, 세상의 모든 역사를 마음껏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선지자는 9 절에서 이 하나 님의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합니다. 강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 말고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걱정되고 힘도 들겠지만 산과 골짜기를 평지로 만들어, 왕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격려합니다. 모든 성읍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소리치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자의 소명입니다.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예수의 나라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일, 우리의 힘을 의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상과 신앙생활을 어떻게 영위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나눔에 비추어 나는 이번 성탄을 기다리며 나의 일상과 신앙의 방향을 

어떻게 재정비하기를 소망하나요?     

 


